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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둘레 100km 입자가속기로 ‘과학 굴기’

건설총괄 中과학원 왕이팡 연구소장에 듣는 ‘우주비밀 도전’ 꿈
 

스위스와 프랑스 접경 지역 지하에 건설된 현존 최대 규모 입자가속기 ‘거대강 입자가속기(LHC)’의 내부(위쪽 사진). 아래쪽 이미지는

중국이 건설할 예정인 세계 최대의 실험 장비인 입자가속기 CEPC의 개념도. CEPC 제공 
 

중국 정부가 둘레가 100km에 이르는 ‘슈퍼 가속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구

체화하고 있다. 이 가속기가 2030년 완공되면 유럽의 가속기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실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여러 과학 분야 세계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과학으로 세계를 정복하겠

다는 야심을 갖고 ‘과학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지름이

500m인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을 완공한 데 이어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

공위성을 이용해 양자통신 실험을 성공시켰다. 베이징에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7600km에 이르는 거리다.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장류인 원숭이 복제에 성공

했다. 
 

 

1일 과학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가장 큰 입자 가속기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의 거대강입자가속기(LHC)다. 이는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 지하

175m 깊이에 지름 8m, 둘레 27km 크기로 만들어진 실험실이다. 중국이 현재 개념 설계에 들어간 가속기

는 ‘원형전자양전자가속기(CEPC)’로 LHC의 무려 4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건설비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초거대 가속기’ 건설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CEPC의 설계와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인 왕이

팡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장(사진)은 1일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미래가속기위원회-아시아태평양

고에너지물리패널(ACFA-AsiaHEP)’ 회의 참석차 방한해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중국이 CEPC를 건설

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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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 분야에도 큰돈을 투자하고 있죠. 많은 투자를

하고도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돈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입자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 장비이자 노벨상의 산실로 불린다. 가속기는 원자를 구성하는 여러 입

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서로 부딪쳐 보는 입자충돌기와 입자가 가속하면서 생기는 밝은 빛을 뽑아

내 각종 실험에 이용하는 방사광가속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가속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얻을 수 있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유럽뿐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거대 가속기’를 선호하는 이

유다. 
 

 

중국이 CEPC를 완성하면 우주의 비밀에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LHC는

2012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를 발견해 201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힉

스는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왕 소장은 “CEPC는 세계적인 힉스 공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LHC가 만드는 것보다 수십만 배

많은 힉스를 만들어내 연구를 가속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LHC보다 정밀하게 힉스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CEPC가 LHC보다 정밀하게 힉스를 연구할 수 있는 이유는 깨끗한 신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LHC에서

는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켜서 발생하는 입자들을 검출하는데, 너무 많은 종류의 입자들이 나와서 힉스

만을 깨끗하게 걸러내 분석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 CEPC는 이런 ‘불순물’을 최소화하고 힉스 입

자를 만들 수 있어 힉스 입자의 비밀을 더욱 자세히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왕 소장은 “LHC보다 10배 정

도 정확하게 힉스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소장은 “힉스뿐만 아니라 암흑물질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입자물리학 영역을 개척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CEPC를 완성한 뒤에는 LHC보다 에너지가 훨씬 높은 양성자가속기를 설치하는 것도 고

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먼저 밝혀내는 연구자가 노벨상 수상 0순위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속기 ::
 

 

전자, 양성자 등의 입자를 가속시키는 장치. 가속시킨 입자를 충돌시켜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해 기

초과학 및 응용과학 연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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